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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 초초초록록록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화가의 기본적인 관심은 ‘무엇’을 ‘어떻게’그릴 것
인가에 있다.나는 주제와 기법을 중심으로 리얼리즘의 실체와 그 원리
를 살펴보고,그 의의와,그로부터 전개되는 현대미술의 다원주의와 리얼
리즘의 관계를 모색 해 보고자 한다.
현대 회화는 다양한 장르와 혼돈 속에 존재하고 있다.특히 한국의 현대
미술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하고 있는 이 시
점에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순수 회화가 오늘날에 와서,그리고 미래의
변화된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 할 수 있는 예술적 작품으로 이
어질 수 있는지가 가끔씩은 의문이었다.하지만 그것은 진경산수(眞景山
水)를 만남으로써 겸재의 정신이 조선후기에서 현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또 이어져야 한다는 자부심과 의무감으로 일축되었다.
태백산맥,첩첩산중의 외딴 집,그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흔적들을 표현
하는 작업중에 국립 현대미술관에서 「진경(眞景)-그 새로운 제안전」이
라는 기획전을 제의해 왔다.겸재 정선과의 만남이 그 곳에서 이루어졌
지만 나의 그림은 훨씬 전부터 이미 겸재의 정신과 교류하고 있었다고
본다.
조선이 문화의 중심이라는 자부심은 삶의 터전인 국토애(國土愛)로 이어
졌고,그 국토애를 표현할 예술형식에 화답 한 것이 바로 진경(眞景)이었
다.나의 그림의 시작 또한 우리의 산하(山河)와 그 곳의 삶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진경과 그 리얼리즘의 실체를 연구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뿌리찾기가 아닐 수 없다.
뿌리찾기로 단순히 그들을 드러내어서 낡은 것들을 재현하려함이 아니



다.진경산수에서 보여지는 자연과 환경을 해석하는 태도가 구체적인 나
의 작품을 통하여 새로운 조화와 통합으로 거듭나는 현대적 진경의 특성
으로 재조명 되기를 원한다.단순하고 진부한 느낌의 구상미술에서 탈피
하여 나만의 특수한 재료(材料)와 기법(技法)을 사용하고,보여지는 시선
을 달리하여 리얼리즘에 더욱 근접 할 수 있게 되었다.

자연은 곧 삶이다.
자연은 바라보기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는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
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화려하거나 앞서가는 삶,또는 문화에 관한 이야
기는 아니지만 묻혀 있는 시대적 배경과 삶의 본질,그리고 기다림으로
창출되는 희망에 관한 이야기가 묻어 나오는 땅의 표정을 사실적인 표현
과 기법으로 살려냄으로써「진경(眞景)-그 리얼리즘의 실체」를 확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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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활동인데,이 표현<<<表現>>>이란 말속에는
두가지 의미계기(意味契機)가 있을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외계의 사물을 묘사하는 원리적 작용으로서의 재현(再現)
이요,또 하나는 내적인 것을 외화 하는 원리적 작용으로서의 표출(表出)
이다.1)이처럼 예술이란,무엇인가를 표현하는 활동이며 그 표현은 자유
로운 표현활동 이라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나의 내적활동을 밖으로 짜냄으로써,심적상태를 표현하
고,직접 우리나라의 산하를 걷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보여 줄 수 있는
작품 성향이 조선의 산천을 조선의 고유한 예술형식에 담아 그려 냈던
진경의 참뜻과 어울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우리것’에 대한 관심은 곧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에 대한 애정으로 전이
(轉移)되었고,그 국토애를 표현할 예술형식을 모색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시대적 요구에 화답한 것이 바로 진경(眞景)이었다.겸재,정선은 화
이론적(華夷論的)))세계관2)에 따라 중국식 화보를 베끼던 정형 산수화를
탈피하여 직접 전국 곳곳을 답사하고 사생하여 화폭에 표현하는 새로운
화풍을 창안한 것이 곧 진경산수(眞景山水)이었다.
<진경-그 리얼리즘의 실체>는 바로 그 ‘진경’의 정신을 갖고 이백년 이
상의 세월을 격(隔)하여 진행중인 21세기 한국현대미술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진경의 정신을 찾아 보자는 것이 나의 그림 속에서 나타내려는
출발점이다.그 내면에는 겸재의 세대가 당대의 자연과 환경으로부터 진

1) 백기수「미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1599

2) 화이론적(華夷論的)세계관:19세기 조선의 사회변동체제로 중국중심의 문화에 대한 반 중화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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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찾아냈듯이,우리시대의 작가들 중 누군가가 의식,무의식적으로 이
시대의 진경을 탐색하는 정신이 이어져야 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있을
지도 모른다.
진경을 가능케 했던 조건중 하나인 명,청교체기의 이념적 혼란은 공교롭
게도 탈 냉전과 후기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우리세대가 겪고 있는 타 중
심적 가치관의 혼란과 상당히 닮은꼴을 보여 준다는 점,그리고 겸재의
세대가 보여준 우리산하에 대한 애정을 우리는 최근 꾸준히 이어지고 있
는 국토순례와 문화답사의 열기 속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막연한 믿음을 지탱해주고 있다.이것은 묵은 먼지를 털고 옛사람들의
진경을 들추어내서 동시대의 진경과 견주어 볼만한 조건이 어느새 형성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나는 현재의 관점에서 진경,특히 겸재의 진경산수화를 중
심으로 그 특성을 살펴보고,그중에서 현대미술과 나의 작품과의 관계에
대한 개념들을 추출하고자 한다.또한 현대미술의 다양한 현상 속에서
진경의 요소를 찾아보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며 이러한 조건을 배경으로
제안하는 하나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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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작작작품품품형형형성성성의의의 배배배경경경

A.겸재와 진경산수

진경산수는 겸재(謙齋)정선(鄭歚)(1676-1759)에 의해 비롯되었다.
정선은 부사(府使)정설(鄭渫)의 현손으로 김창집(金昌潗)(1648-1722)의
천거에 의해 화원이 되었다고 한다.그림에 재주가 뛰어났던 덕택에 현
감(縣監)을 거쳐 종4품(從四品)))인 사도시(伺䆃侍)첨정(僉正)을 지내기도
했다.그는 또한 예술을 사랑한 당대의 유명한 문인들과도 긴밀히 교유
하였으니,선비화가조영석(趙榮䄷)(1686-1761),시인이병연(李秉
淵)(1671-1751)그리고 신유한(申維瀚)(1681-?)등은 그와 사귄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정선은 이러한 선비들로부터 당대 제일의 화가로 칭송되었다.사실 그는
초기의 안견(安堅)처럼 한 시대를 긋는 대가였다고 보아 큰 무리가 없다.
따라서 그는 안견,김홍도,장승업과 더불어 조선시대 4대가(大家)한사
람이라 하겠다.3)
정선은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그의 초년기와 중년기의 작품으로 생각
되는 작품들 중에는 명대(明代)의 절파(浙派)나 원체화(院體畫)의 영향을
보여 주는 것들도 끼여 있으나 대부분의 것들은 남종화(南宗畫)계통의
화풍이나 또는 그것을 토대로 한 진경산수화풍(眞景山水畫風)을 나타내
고 있다.4)
겸재 정선의 위치를 확고히 해 주고,또한 그의 화가로서의 역량을 가

3) 안휘준「한국회회사」일지사. 1980. p255

4) 이동주 ｢謙齋一派의 眞景山水｣.월간아세아. 1969.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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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잘 발휘케 한 것은 그가 직접 여행하며 살펴본 우리나라의 산천을 소
재로 삼아 그리는,이른바 ‘진경산수’이다.그는 진경산수화에서 종래의
전통과는 현저하게 다른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이룩하였던 것이다.반
세기가 훨씬 넘는 그의 화가로서의 긴 경력 중 어느 때부터 그가 개성
있는 진경산수를 그리게 되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5)그의 진경산
수에 나타난 기법으로 보면 남종화풍을 토대로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
킨 것이 분명해진다.
그의 회화기법은 다른 화가들에 비하여 아주 다양하여 정밀묘사법에서
부터 간결하고 활달한 사의화(寫意畫)6)까지 있어,자연에서 얻은 인상을
나름대로 재구성하는 과감성과 회화의 원리를 발전시키는 등 여러 단계
의 작품을 보여주는 가운데,특히 우리주위에서 친숙하게 대할 수 있는
구체적 자연을 특징짓는 기법이 독창적인 면이다.
이러한 그의 창의력은 그가 즐겨하였다는 역(易)의 변화에 대한 이해에
서 연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그림의 소재,기법 어느것에나 구애됨이
없이 소화하였으며 문인들과의 가까운 교류와 자신의 성리학에 대한 지
식등 중국 고전문학과 사상도 두루 섭렵하여 이들을 조형세계에 반영하
고 있다.
정선이 개척한 진경산수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산수를 화제(畫題)로 택
해 그렸다는 것뿐만 아니라,그러한 실경들을 다룸에 있어서 독자적이여
한국적인 화풍을 형성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정선을 위시한 조선후기「진경산수」란 우선 우리나라에 실재하
는 산천을 묘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또한 그것을 표현하는 독특

5) 김원룡「韓國의 人間像」신구문화사. 1965. p307

6) 사의화(寫意畫):진경산수와는 맥이 약간 다르며 모든 사물이 공유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서 그림을      

                   그리되 작가의 마음을 그림 속에 내포해서 전달하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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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화풍까지를 포함하는 두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7)이러한 화법을 토대로 우리나라 제일의 명승인 금강산을 비롯하
여 전국각지의 빼어난 경치를 사생(寫生)하여 화폭에 담았다.특히 평생
여러 차례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였고 100여폭에 이르는 금강산 그림을
그렸는데,금강산의 수많은 봉우리들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부감법(俯瞰
法)을 써서 구도를 잡은 금강전도(金剛全圖)를 많이 그렸다.뾰족한 암봉
은 수직준법으로,나무숲이 우거진 토산은 미점준으로 표현하였는데,이
러한 그의 화풍은 산에 바위가 많고,소나무가 많이 자라는 우리산야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는 것이기도 하다.
겸재의 화풍은 많은 후배화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그 결과 조선의
산수화법이 겸재에서 비로소 새롭게 출발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7) 안휘준「한국회화사」일지사. 1980.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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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眞景과 實景

우리나라의 중국의 화론,수묵법등이 유입된 것은 고려와 북송의 외교
가 강화되던 11세기 말경이었고 본격적인 산수화가 제작된 것도 이 무렵
으로 알려져 있다.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풍의 산수화는 지식인층의 친
자연적(親自然的),귀자연적(歸自然的)세계관과 밀착되면서 이념적 이상
향의 심미적 구현으로 받아들여졌다.이들은 정형화된 중국 산수화를 고
전적 이상경(古典的 理想經)으로 애호하였고 이런 태도는 본질적으로 조
선중기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져 온다.8)자연의 직접적인 사생(寫生)보다
관념적 유희가 중시되면서 중국화를 모본으로 한 방작(倣作)이 성행하였
고,특히 조선시대의 도화서에서는 중국 궁정화파인 소위 원체화풍의 화
제와 화법을 본 받아 그대로 그리는 것이 당시의 주류였었다.비록 한국
의 화가가 그리기는 했으되 그림의 소재도 중국적이요,그림의 기법도
중국적이었던 것이다.9)
이런 상황에서 과감히 조선의 산천을 소재로 삼은 ‘진경산수’의 등장은
당대의 문화적 분위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겸재의 치열한 작가의식의
소산이 아닐 수 없었다.실제 산수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경의 출
발점이 실경에 있음을 두말한 나위가 없다.물론 우리 산수화 역사에서
‘진경산수’의 출현 이전에도 실경의 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주로
명나라 황실에 바치는 공물용으로 그려진 금강산도,지방관 임용에 즈음
하여 임지 부근의 명승을 그리는 식으로 화원화가들에 의해 제작된 실용
적 목적의 산수화도 지속적으로 제작되었다.다만 이와 같은 실경화는
화가의 주관적 표현이 배제된 실무적인 태도로 제작되었을 뿐 본격적인
8) 홍선표「한국 전통산수화의 걸어온길과 나아갈길」국립현대미술관. 1995. p7~8

9) 이구열「근대 한국화의 흐름」 마진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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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의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젊은 시절 겸재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백악산과 인왕산 일대의 실경을
사생하는 화도 수련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으며,그 수업이 훗날 진경산수
의 모태가 된다.그러나 실경이 진경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종착점 일수는 없다.최 완수는 진경을“진(眞)짜있는 경치를 사생
해낸 시와 그림이라는 의미도 되고,실제 있는 경치를 그 정신까지 묘사
해내는 사진기법 즉 초상기법으로 사생해 낸 시와 그림이라는 의미”라
고 풀이하고 있다.10)즉 진경에는 실경을 넘어 그 본질을 묘사해내는 차
원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붓,채색,종이만을 취하거나 형상의 위치만을 구한다면 아직 아는 것이
아니다.안다는 것은 형태와 법도는 차치(且置)하고 먼저 깊은 이치와 조
화를 잘 알아야 한다.그러므로 그림의 묘(妙)는 앞의 세 가지의 겉껍질
같은 태도가 아니라 잘 안다는데 있다고 한 것도 단순한 실경을 넘어서
는 본질의 구현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보여준다.11)완숙기의 진경산수를
대표하는 걸작<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도판1>는 실경을 넘어 존재하
는 진경의 의미를 실감나게 해준다.
겸재와 함께 진경시화를 이끌어가던 사천 이병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던 1751년 여름 어느 날,76세의 겸재는 평생의 지기를 잃을지 모른다
는 불안감과 쾌유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 인왕산의 모습을 거침없
는 필치로 그려내었다.큰 비가 지나가고 안개에 휩싸였던 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화면상단을 가득 채운 인왕산의 거대한 암벽은
거침없이 내려 그은 중후한 적묵법(積墨法)으로 표현되고 있다.
산 아랫부분에는 골짜기로 숨어드는 하얀 안개와 근경에는 날렵한 소나
10) 최완수「조선왕조의 문화절정기,진경시대」돌베개. 1988. p18~19

11) 유홍준「조선시대 화론연구」학고재. 1998.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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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숲을 배치하여 근,중,원경의 강렬한 대비를 보여준다.
그러나 겸재가 재현한 인왕산이 실제의 산 모양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은 결코 아니다.같은 시점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두고 비교해 보면 오
히려 산의 모습을 간신히 추적 할 수 있을 정도이다.짙은 먹으로 채워
진 암벽은 실제로는 정반대의 백색 화강암이며 산들의 비례도 심하게 좌
우로 압축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을 잠시 덮고 실제의 산을
바라보면 놀랍게도 바로 그림속의 인왕산이 눈에 들어온다.이렇게 마술
같은 전환을 통해<인왕제색도>는 실경을 넘어 진경으로 전환되는 것이
다.신흠(申欽)12)은 <화사이정에게 주는 사의서(贈李畫師楨詩序)>에서
“그림에는 절품(絶品)이 있고,묘품(妙稟)이 있고,신품(神品)이 있다.그
솜씨가 극치에 달하면 절품이나 묘품은 될 수 있다.그러나 신품은 사람
의 솜씨만으로는 미칠수 없다.
물색(物色)을 보고 그 틀에서 벗어날 때에만 비로소 신품이라고 말할수
있다.그 신묘함이 완전하므로 그 천연스러움이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
이다.조화란 그렇지 아니한가�.13)감히 겸재야 말로 산을 보고 그 틀에
서 벗어나 그 천연스러움을 온전히 하여 신품(神品)을 이루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12) 신흠(1566~1628):조선중기의 문신, 주요저서는 「상촌집」「야언」등이 있다.

13) 유홍준「조선시대 화론연구」학고재. 1998. 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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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

인왕제색도(79.2×138.2cm,紙本水墨,1751)

도판2

금강전도(130.7×59cm,紙本水墨,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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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中庸과 不二의 만남

진경의 실체가 실경에 대한 충실한 묘사에 그치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
이 서구식 주관주의에 따른 자연의 왜곡을 지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장자 외편 지락(至樂)중에 노나라 제후에게 날아든 바닷새의 이야기가
나온다.장자는 제후에게 새를 살리는 길은 이기양양조(以己養養鳥,나의
마음으로 새를 키움)가 아니라 이조양양조(以鳥養養鳥,새의 마음으로
새를 키움)의 태도라고 말한다.이는 자연을 인위적으로 종속시키는 것
을 꺼리는 동양의 뿌리 깊은 자연관을 보여준다.이에 반해 서구의 자연
관이 기본적으로 주종(主從)의 위계질서적 구조를 기반으로 발전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는 자연을 다루는 미술에 있어서도 작가가 자
연에 철저히 종속되어 그것을 기록하는가(자연주의)와,반대로 작가의 주
관에 따라 자연을 종속시키고 이를 변형시키는가(표현주의)로 양분되어
전개되어왔다.그러나 <도판2><금강전도(金剛全圖)>와 같은 겸재의 산
수에는 그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당당한 자연과 그에 굴하지 않고
맞서는 자신감 넘치는 작가가 동시에 존재한다.이둘은 팽팽한 긴장감을
뿜어내면서도 어느 한편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용(中庸)의 도를 지키고
있다.겸재는 마치 산수를 독립된 개성의 인격체를 대하듯 마주하고 있
다.이런 측면은 겸재의 스승인 삼연 김창흡이 당시 집권파인 노론(老論)
사이에서 벌어진 유명한 호락논쟁(湖洛論爭)에서 ‘사람과 사물의 성품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던 낙론(洛論)의 지도자중 하나였다는 점을 통해서도
설명이 가능할 듯 하다.낙론의 주장은 사람의 삶이 하늘의 이치를 근거
로 하므로 하늘과 사람이 본래 하나라는 성리학적 논리에 따라 동,식물
의 삶도 본질적으로 하늘의 이치를 바탕으로 하므로 역시 하늘과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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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곧 사람과 사물의 성품은 동일하다는 것이었다.조선후기의 시인 진
명권헌(震溟權攇)(1713-1770)이 <묵매기(墨梅記)>에서“본질적인 특성은
매화에 있다는 것이지만 운치를 느끼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단순히 대상물로서 바라본다면,매화와 나는 아닌게 아니라 서로 다르다.
그러나 상리(常理)로서 대상을 바라본다면 나와 매화는 같지 않은 것도
아니다.”14)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세계관이 미학적 차원에서
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렇다면,이 같은 스승의
세계관이 겸재에게 계승되었고 이것이 주역의 음양사상을 산수에 적용하
는 진경산수의 독특한 양식적 특성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설명도 가능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자연을 대하는 겸재의 태도는 사물의 외면을 넘어서
‘고양(高揚,elevation)’을 강조했던 폴 세잔(PaulCezanne,1839-1906)의 태
도와 일맥상통한다.세잔은 언제나 자연에 내재된 영원성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예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사람들은 자연에서 중요
한 것이 표면보다 깊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보게나,사람들은 표면만을
변형시키고 꾸미고 치장하려 하지,하지만 진실을 건드리지 않고 어떻게
깊이를 바꿀 수 있겠나.”15) 메를로 퐁티(Maurice Merleau Ponty,
1908-1961)역시 현상학적 시각에서 세잔의 풍경화가 단지 깊은 관찰에서
만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풍경과의 일체감을 통하여 재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간파한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그는 세잔의 “풍경은 내 속에서 자
신을 사유하고 있는 것이며,내 자신은 풍경의 의식이다.”라는 말을 인용
하고 있다.16)또한 클로드 모네(ClaudeMonet184-1926)역시 “자연에 대

14) 유홍준「조선시대 화론연구」학고재. 1998. p125

15) 폴세잔「세잔과의 대화」조정훈 역. 다빈치. 2002. p173

16) 메를로 퐁티「현대학과 예술」오병남역. 서광사. 1983. 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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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지나치게 세심할 필요도,지나치게 성실할 필요도,지나치게 순종적일
필요도 없네...그것이 자기 안에 태어나고 싹트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
거야.”그리고 “나는 자연 속에 완전히 몰입해 그것과 함께 싹을 틔우고,
바위의 고집스러운 색채와 산의 합리적인 완고함과 공기의 유동성과 태
양의 열정을 갖고 싶네.신록속에서 나의 뇌수 또한 나무의 수액과 함께
물결치며 흐르고 싶어...”라고 말하고 했다.17)
세잔과 모네가 경험한 경지는 자타불이(自他不二),물아일체(物我一體)의
동양적 세계관-겸재의 산수가 지향하던 세계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진
경산수에서 작가와 자연의 공존이 대립이나 긴장이 아니 조화로움으로
드러나는 것 역시 바로 이 같은 중용(中庸)과 불이(不二)의 만남이 전제
되어 있기에 비로소 가능했던 것이다.

17) 김광우「마네의 손과 모네의 눈」미술문화. 2002. p182~p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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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작작작품품품 전전전개개개 및및및 분분분석석석

A.리얼리즘적 접근

겸재의 진경산수는 중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한 정형산수화를 탈피하고
시대상황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려는 자세가 곧 국토에 대한 애정
으로 전이 되었다.이 국토애를 바탕으로 겸재가 직접 여행하며 살펴 본
우리나라의 실재하는 산천을 묘사의 대상으로 삼았고,치열한 작가의식
으로 오랫동안 쌓아온 미적 체험과 반복적으로 만나 온 자연과의 대화
와,끊임없이 이어지는 작업 속에서 우리나라의 산수를 표현하는 독특한
화풍을 이루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정선의 진경산수 화풍은 다른 화가들에 의해 많이 추종 되었
고 그에 영향을 반영하는 화가와 작품들도 많이 찾아 볼 수가 있다.
다만 아쉬웠던 것은 겸재파가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맥을 이어
오지 못하였던 것이다.하지만 현대에 와서야 점차적으로 진경의 정신을
인정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화풍이나 겸재를 예찬하는 많은 현대 작가들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작품들을 새로운 각도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다.동시대의 현대미술은 설치와 영상매체의 도입으로 그 표현방식과 범
위가 무한히 확장되고 있다.이런 추세는 다른 어느 미술 장르보다,구상
회화가 시대적 상황과 미술 환경의 변화에 따라 ‘회화의 종말’이라는 우
려를 낳으며 한 때 위축되기도 했으나,미술의 가장 근본적인 양식인 구
상회화의 맥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이러한 분위기와
함께 구상회화의 존재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겸재의 진경산수의 정신자세는 나의 작품 성향과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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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추구 해
온 작업들을 재정립하고,보다 더 독창적이면서 자연과 환경을 해석하는
태도와,또한 현실에 대한 관계를 생각하게 된다.
작가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일가를 이룬다는 것이다.일가란 독자적
인 의미세계를 가진다.사물을 바라보고 사건을 이해하는 자신의 독특한
어법과 의미를 구축하는 것이다.그러기 위해서 삶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자신의 시선이 있어야 하며,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치밀한 자기 성찰이
요구 된다.
리얼리즘은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단순한 형상의 재현만이 아니라 형
상이 있는 시간의 문제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다.사실적 그리기란 실재
와 실제,대상과 상황을 사실적으로 그린다는 일상적 어법이다.대상의
객관적 묘사에만 치우칠 때,사실화는 언제나 재현의 기법과 기량을 닦
는데만 정열을 낭비 할 뿐이다.사실적 묘사는 실재를 옮기는 것이 아니
라 실재를 인용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안하는 것이고,그 창안이란 다름
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는 것의 반영이다.묘사는 실재가 아니라 주관
을 싣는 기법이며 <도판3><아름다운 시절-삶>의 작품은 비교적 구성이
복잡한 것은 산촌을 배경으로 삼은 그림인데 이 유형의 그림들은 그의
출중한 묘사 능력을 능히 짐작케 해준다.금새라도 그림에서 사람이 뛰
쳐나와 일터로 갈 것 같이 대단히 생생한 리얼리티를 자랑한다18).
나의 작품 속에서 나타나는 사실적인 표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떠한
물체의 외적인 사실을 잘 그리는게 아니라,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면에
서 나오는 느낌을 이제까지 쌓아온 기본적인 사실묘사를 바탕으로 그리
고 있다.좀더 사실적이고 살아있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두가지의 기

18) 서성록. 류재웅 3회 개인전서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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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교차 되어야 한다.우선 추상표현주의적인 기법으로 기본 바탕에서
형태와 구도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이미지를 자유스럽고,감각적인 표현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 위에 대상을 사실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여러 각
도로 물체나 형상에 대하여 경험과 느낌으로 그렸다.특히 자연과 나와
의 만남을 중시하여 작품 대다수가 한국적인 풍경화를 중심으로 사실적
인 묘사로써 접근하고 있다.여기에서 자연미(自然美)와 예술미(藝術美)
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의의(意義)를 갖게 되며,인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그 매체 내실 통로로 예술미가 존재 하는 것이다.19)결국은 자연과 예술
과 나의 관계는 서로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나의 풍경화에서는 주로 지속적인 경험의 시간성과 부감법적인 구도에서
나타나는 장엄한 우리의 산야,그리고 어렸을 때 아련히 떠오르는 추억
의 이야기인 “아름다운 시절”등이 인간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리
얼리티를 나의 작품 속에서 나타내려는 의지인 것이다.

19) 백기수 「미학」서울대학교 출판부, 1978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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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

아름다운 시절-삶(92×162cm,oiloncanvas,2003)

도판4

아름다운 시절-민둥산에서(80.3×116.7cm,oiloncanvas,2004)



- 17 -

1.경험의 시간성

진경과 나를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는 ‘시간의 지속’이라는 측면이다.
때로는 단일한 작품 앞에서도 그 축적된 시간의 지속이 느껴질 수도 있
으며,여러 점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일련의 작업을 한데 묶는데서 그
시간성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작업에서 느껴지는 ‘축적된 시간’은 점점 더 감각적이고 순
간적인 표현을 중시하는 동시대 현대미술의 가벼움과는 달리 오래 지속
된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서 배어 나오는 중량감 있는 체험의 원천이다.
먼저,‘축척된 체험의 시간’이라는 측면을 생각 해 보자.
겸재가 즐겨 소재로 삼은 산천은 그저 멋진 명승지일 뿐 아니라 그 자신
이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만나온 대상으로서의 자연이기도 했다.나 또
한 20여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강원도,오지마을,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
는 곳을 계절에 상관없이 오가면서 소재를 자연스럽게 택하게 되었고 그
곳의 겨울을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었다.오랜 시간을 두고 사귀
어 온 대상과 작가와의 교감,그 대상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전제 되어
야 가능한 작업이었던 것이다.
두 번째는 ‘축적된 작업의 시간’이다.겸재의 진경산수는 쓰다버린 몽땅
붓이 산을 이루었다고 할 만큼 크고 작은 작업들이 셀 수 없이 쌓여 이
루어 낸 경지이다.자연을 작가의 심상에 비추어 마음대로 재단(裁斷)하
는 것이 아니라,자연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는 동시에 작가의 세계관을
투영시키는 작업이므로 그 만남을 조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시간적 축적은
필수인 것이다.진경은 번뜩이는 영감으로 일필휘지하고 마는 선풍(禪風)
의 그림이 아니라 각각의 부분을 꼼꼼히 관찰하고 그것을 붓으로 어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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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듯 다듬고 난 연후에 이를 하나로 종합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더
딘 작업이다.그러나 각각의 그림 속에 녹아 있는 이와 같은 시간적 축
적은 감상자에게 자연스럽게 전해져 감흥의 폭과 깊이를 더 하는 요소가
된다.처음 그림을 그릴 때부터 사실적으로 그리는 기본적인 공부를 해
왔으며 사실묘사를 바탕으로 나만의 구상회화를 구축하려고 꾸준히 노력
해왔다.현재의 작업도 강원도와 남도의 풍경들을 여러 각도로 그리고
또한 작품크기에서도 소품에서 대작까지 많은 작업량과 꾸준히 그릴 수
있는 시간의 축적이 있어야 만이 작품들이 완성되어 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미적 경험의 시간’이다.이는 관객의 감상적 측면을 말하는
데 삼원법등의 우리의 전통산수 구성과도 관련이 있다.진경의 감상에는
작가의 안내를 받아 감상자도 찰나적인 감상이 아니라 화면 속 산수의
구석구석을 소요(逍遙)하는 듯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현대
에서도 많은 전시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기를 알리는 것도 있지만 감
상자와 작가의,대화와 서로의 교감을 통해 실제로 오지마을에 찾아 가
본 느낌이 들 수 있으니 그것이 곧 인간과 자연의 조화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진경과 나의 작업에서도 지속적인 시간과 경험을 통하여 내 안에
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국토에 대한 애정이 더욱 더 깊어가고 우리의
산하를 주체적인 시각으로 보고 표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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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름다운 시절

우리의 감성은 한 폭의 풍경화를 통해 삶의 절절한 온기를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다.가령 정미소를 그린 그의 풍경화<도판5> 한점은 유년시
절 그 주변에서 뛰놀던 우리의 추억을 상기시켜 준다.평원법의 시점으
로 잡아낸 이 작품은 얼핏 평범해 보이지만 작품 전편에 흐르는 갈색의
톤과 생략과 압축의 절제를 보이는 붓 터치,그리고 폐허가 된 정미소의
황량하면서도 고즈넉해 보이는 분위기가 어우러져 지나간 추억에 대한
일말의 향수를 자아내는 수작(秀作)이다.얼마 전 상영된 이광모 감독의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분위기를 이 작품은 빼닮고 있다.그 영화에서
가난 때문에 미군에게 몸을 팔아야 했던 여인은 실의의 몸을 이끌고 이
작품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긴 신작로를 하염없이 걷지 않았던가.그의
작품에 그러한 장면들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회화예술의 형
식은 영화나 소설의 형식과 달리 스토리 텔링으로 구성돼 있지 않기 때
문이다.그러한 색,형태,선,분위기를 통해 그는 그러한 삶의 리얼리티
를 보여준다.그의 작품을 보고 그러한 삶의 리얼리티를 느끼는 것은 우
리의 몫이다.20)
전체적인 명제의 설정이 위에서 말해주듯 어렸을 적 외할머니 댁의 고즈
넉한 풍경들,꼬불 꼬불한 비포장 길이나 산등성이,산자락,해질녁,고개
넘어 동네 형들하고 칡 캐러 갔다 배가 고파 축 처진 발걸음으로 내딛다
보면 시골집에서 밥 짓는 연기....
그 추억이 그리워 다시 찾아가는 설레임으로 나의 작업에서도 이러한 풍
경들을 직접 걷고 스케치하고 사진촬영을 하면서,다른 작가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나만의 풍경들을 위해 강원도 오지마을을 찾아간다.우람
20)윤진섭,류재웅 개인전 서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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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맥의 함성,메아리만 있을법한 산맥사이에 삶의 터전이 한 채,두
채....산자락 뒤편에,돌아가는 길 한모퉁이에,묻어있는 애절한 삶의 흔적
들을 단순히 눈으로 보여 지는 그림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
나의 작품에서 펼쳐지는 조형 전략으로서 시각적 체험의 정신적,물질적,
방법적인 것들은 중요성을 갖게 된다.조형적 사고관이 자연에 관한 우
리의 동양적,전통적 사유와 깊게 조우(遭遇)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조
우의 지점에서 나의 체질과 성장을 바탕으로 작품의 연관성을 갖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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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5

지리산의 한 언저리(50×65cm,oiloncanvas1999)

도판6

아름다운 시절-섬진강에서(80×162cm,oiloncanva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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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감법에서 보여준 인간 삶의 모습

영화적 기법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테크닉은 그의 화면을 매우 시원하고
조망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다.줌 아웃(Zoom-out)하여 드넓은 평
원을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이 부감의 원리는 대상에 대한 미시적 접근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즉 거시적 세계관찰에 접합하다.21)
부감법이란 그림의 시점을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 다 보는 것처럼 그
리는 방법으로,새가 높이 날아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 같다하여 조감법
이라고도 한다.대부분의 작품들이 부감법을 이용하여 작품들을 제작 하
였는데,실례적인 그림으로<아름다운 시절-산맥마을><도판7>,<피재에
서 본 전략촌><도판8>을 들 수 있는데,이 그림에서는 추수가 끝난 뒤
시골 농가가 겨울을 맞아 집안에서 쉬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연상 시키
고 산은 이미 눈이 쌓여 어둠에 무겁게 내려 앉고,논밭은 물론이고 눈
을 뒤집어 쓴 마을이 지붕선을 드러내놓고 있다. 마을 길 마저 눈에 쌓
여 작은 지선으로 그려져 있을 뿐이다.인적도 없다.그러나 길가의 마른
나뭇가지와 붉은 양철 지붕의 일부가 드러나면서 그 길은 적막하기보다
한적한 한 순간을 보여준다.그 안에는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속으로 깔
려 있는 풍광이다.치적치적 눈 녹은 자국에 대한 나의 시선도 그걸 말
해준다.
이러한 실질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실적인 그 순간순간들을 부감법
적인 구도와 붓에서 나오는 물감의 혼합과 겹치는 순간 캔버스에서 처리
되어진 마티에르의 효과 때문에 더욱 실감이 나온다.
<도판9><아름다운 시절-적각마을>이 작품에서도 부감법의 구도를 가지
고 있는데 다른 작품에 비해 앞부분이 시원하게 터져 있고 위에서부터
21)윤진섭.류재웅 개인전 서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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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따라 내려가면 마을에 닿는다.한채,두채,세채,원래는 한 채 더
있었는데 모두들 도회지로 나가다 보니 집이 헐리고,눈이 녹아 지붕이
모두 보이는 것은 사람이 사는 온기를 뿜어 내 보이고 있다.그 곳을 지
나 길을 따라 가다보면 저 아래로 가파른 언덕이 있어 삶의 끝을 보여준
다.즉 충실한 묘사를 따르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어떤 여운이나 쉼
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나아 갔다는 사실이다.나의 이러한 의도는 화면
구성을 명료하고 단순하게 취하고 있는데서 나타난다.
대부분의 작품들에서 나타나듯 위에서 내려다 본 이 구도에서는 감상자
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게 그렸다.하나의 캔버스에서 나
오는 파노라마 같은 풍경과 저 멀리 보이는 곳에서 느껴지는 차곡차곡
쌓여진 물감의 흔적까지도 이 부감법의 구도에서 보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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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7

아름다운 시절-산맥마을(162×259cm,oiloncanva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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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8

피재에서 본 전략촌(112×162cm,oiloncanvas,1999)

도판9

아름다운 시절-적각마을(112×162cm,oiloncanva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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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이력이 읽히는 풍경

대상을 대상처럼 그리고 그 닮음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내려
는 사실화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형상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보는 이에게
다가가는 이점이 있다면 그 닮음이 놓인 맥락이나 문맥을 놓치고 마는
어려움도 있다.너무 쉽게 상투적 형상을 수용하고 만 탓이다.실은 사실
적인 그림의 대상이란 하나의 서사적 문맥 속에 놓여서 그 서사를 현시
화하는 요인으로서 역할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닮음이란 대상의 물성 뿐 아니라 타자를 인용하는 역할이기도
하다.말하자면 객관적 대상을 닮게 옮겨놓는 것은 옮겨 놓는 것에 의미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맥락에 놓여지는 것으로 마치 타인의 언술을
인용해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수법에 다르지 않다.
모사가 아니라 언술의 특징적 기법이며 타자를 인용하는 것으로 다른 요
인들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그래서 사실화도 그 맥락에 대
한 감성이 없으면 언제나 상투적인 형상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이해정도
를 확인하는 선에서 만족하고 만다.작품의 맥락을 놓치는 것은 문학적
수사가 주는 풍부한 표현의 감칠 맛을 느끼지 못하고 설명문을 읽는 건
조한 읽기에 지나지 않는다.22)
사실적 묘사는 실재나 실제와 차이를 가진 묘사이며,“내가 보는 것은
단순히 빛이 아니라 이해 할 수 있는 형태라는 것이다.”23)
다분히 주관적 의미를 담고 있는 대상묘사이다 그 차이는 근본적이며,
그 차이야 말로 사실적 표현이 대상의 복제가 아니라 언술의 대체이며,
주관의 우회적 드러냄을 추동하는 힘이다.“사실주의란 단순히 실재를
22) 강선학.「실재를 우회하는 그리기」부산시립미술관. 2005

23) 헬 포스터,최연희옮김「시각과시각성」경성대학교 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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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하는 것이 아니라,실재를 드러내는 예술과 관련된 개념”24)이며 “이
상화와 추관한 사실주의란 존재하지 않는다.”25)는 지적이기도 할 것이다.
본 작품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사실 묘사는 그 실재를 재현하려는 사실
화의 전형을 보여 주고 나 자신의 눈 보다 타자에 대한 이력을 읽으려
한다.그리고 드러내려 한다.새삼 “세잔느의 풍경화는 미술가와 자연간
의 대화가 낳은 산물이다.그리고 그러한 대화는 타자에 귀 기우릴수 있
는 능력,즉 기꺼이 타자로 하여금 그 자체이게끔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는 것이다.미술은 단지 타자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될 따름이
다”26)라고 말을 했다.

<도판10> <수만리의 봄>에 오면 나의 세계가 바로 인간으로 읽혀야
하는 풍경에 대한 관점을 확인 할 수 있다.짙은 흙색과 막 물오른 나뭇
잎들과 녹아서 흐르는 작은 개울과 산 저쪽으로 난 작은 소로와 그 사이
에 있는 몇 채 지붕만 보이는 마을의 풍경은 봄나물 같은 풋풋함을 보이
려 한다.아마 이런 인상이나 표현은 나의 작품 전체를 감싸고 있는 구
성이랄까 아니면 소재를 선택하는 시선의 방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름 아니라 분지 풍경에 대한 시선이다.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이고 그
사이로 작은 마을이 들어서고 그 곳을 그리는 나의 작품은 자연스럽게
화면의 중심을 이룬다.마을은 작은 부분으로 주위에 싸여진 채 보이고,
오붓하고 다정한 자리는 눈에 나거나 보는이와 대결하려 하기보다 언제
나 시선을 안으로 끌어 당기려 한다.이런 시선의 이동,소재의 특색으로
드러나는 특징은 자신의 시선과 태도로 우리를 읽는 시선으로 삼고 있다

24) K.해리스.오병남.최연희 옮김「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서광사. 1988. p225

25) K.해리스.오병남.최연희 옮김「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서광사. 1988. p225

26) K.해리스.오병남.최연희옮김「현대미술-그철학적 의미」서광사.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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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있을 것이다.<도판11><아름다운시절-산맥이 보이는 마을>이나
<도판12><산맥사이>등이 대표적으로 그런 태도를 확인하는 작품이다.

<도판13><떠나간 자리>는 색상이나 그리기의 기법은 인상주의적인 성
향이 많으나 정면시를 중심으로 해서 풍경과 대응하려는 시점을 보이면
서 불안과 안타까움을 동반하게 한다.그곳에는 분노가 있다.잔잔한 일
상이 아니라 급격한 삶의 질곡이 드러나 보이는 폐허가 된 탄광촌의 풍
경들이다.
<도판14><아름다운 시절-길>,<도판15><아름다운 시절-길따라>의 그
림에서는 무엇보다도 길에 대한 시선의 흐름에 특징이 있다. 눈이 쌓인
산골 집들은 두터운 질감을 가지고 인적을 보여준다.낡고 오래된 토벽
과 지붕들,눈이 쌓인 시골길 풍경은 살갑다.독가촌 형태의 집들 혹은
마을을 둘러싼 산비탈의 경사와 거친 토양과 능선에 따라 이어지는 거친
풍경이 완만한 길에 와서 고른 숨을 갖는다.잔설과 자갈돌과,척박한 토
질이 드러나는 경사 급한 산골마을 표정은 일상의 팍팍한 현장이지만 그
사이로 붉은 슬레이트 지붕과 집을 둘러싼 나무 몇 그루,주변의 흙에
대한 촉감은 집 뒤 언덕을 따라 넘어가는 길에서 그 팍팍함과 급함이 어
느 정도 누그러진다.<도판16><아름다운 시절-무건리 인상> 마을의 표
정에서 읽어지는 척박한 토양과 급한 경사는 길이 가진 완만함에 의해
논 자락과 밭 자락과 더불어 지세의 급한 경사를 다스린다.이 구성적인
방법이 이 작품에서 얻어지는 안온함과 혹은 친근함의 정체일수 있다.
말하자면 산이 전체를 안고,길을 따라 시선의 지형이 급하게 아래로 내
닿고 완만한 길이 이 경사를 견제 하면서 독가촌의 드문드문한 집들을
방점으로 삼아 급한 숨을 돌리게 한다.나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풍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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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 빛의 이미지를 흰 눈에 적용시킴으로써 흙갈색의 겨울 이미지
와의 극단적인 대비가 나오게 된다.무겁고 어두운,그러나 명괘한 명암
대비가 만들어 내는 양극적인 이미지 속에서 인간 삶의 문제를 들여다
보도록 하려는 것이다.시각적인 즐거움 대신에 사색 및 사유의 기회를
제공한다고나 할까,이러한 삶의 애환을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며,그처럼 치열한 삶의 뒤안을 마음 속에 그려 봄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생사의 문제까지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나의 전체적인 그림에는 그처럼
무거운 주체의식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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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0

수만리의 봄(45.5×106cm,oiloncanvas,1999)

도판11

아름다운 시절-산맥이 보이는 마을(70×130.3cm,oiloncanva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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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2

아름다운 시절-산맥사이(40.9×53cm,oiloncanvas,1999)

도판13

떠나간 자리(80×162cm,oiloncanvas,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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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4

아름다운 시절-길(65.2×91cm,oiloncanvas,2003)

도판15

아름다운 시절-길 따라(65.2×91cm,oiloncanva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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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6

아름다운 시절-무건리 인상(162×259cm,oiloncanva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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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재료(材料)와 기법(技法)

오늘의 현대미술은 작가의 개성에 따라 그리는 방법이나 재료의 특성에
맞춰 다양하고 새로운 각도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나의 작품에서 표현 되어지고 있는 느낌은 단순하면서도,자연스럽고 사
실적인 묘사와,입체감이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표면처리부터
다른 구상작품과 다르게 표현하기 시작하였다.즉 유화에서 나오는 무거
운 느낌과,수채화에서 나오는 경쾌하게 흘리고 번지는 기법을 혼합하여
사실적인 감정이입(感情移入)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작품제작에 임하였
다.이런 느낌을 살려 줄 수 있는 재료로 조그마한 유리구슬을 사용하였
는데,그것은 도로 표시선의 노란선,흰선의 페인트와 혼합하게 되면 야
간에는 자동차 전조등 불빛에 발광되는 역할을 하는 재료이다.
나의 작업에서는 캔버스 위에 수성 본드를 얇게 바르고 그 위에 유리구
슬을 골고루 뿌리고,마른 후 그 표면 위에 수성안료인 「테라크릴(실리
콘성분)」을 칠한다.그리고 유리구슬의 입자가 뚜렷이 튀어 나와야 하
므로 큰 붓에 물의 양을 적당해 가하여 씻어 내어 주어야 한다.시간을
갖고 완전히 건조 시킨 후,유성물감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자
연스러움을 쉽게 묘사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게 된다.
유리구슬은 설경에서 흰 눈의 입자나 눈이 녹은 뒤 새싹이 나올 듯한 땅
의 온기를 표현하는 느낌을 갖도록 하였다.그 눈과 흙의 입자를 바탕으
로,단순하면서도 다양한 붓 터치를 가 했을 때 거친 표면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으로 그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다.
작품의 기법 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도판17,18,19,20,21>의 작품들은 수채화 같이 얇게 물감이 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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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에 여러 번 칠하면서도 번지는 효과나 흘러내리는 효과로서 표현이
명쾌하게 드러나 주는데 이것은 수용성 물감과 유리구슬을 첨가하여 밑
바탕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투명한 중첩의 효과를 보고자 하였
다.
둘째,<도판22,23,24,25,26,27,28>의 작품들은 위의 기법과는 약간 달리
보통 하얀 눈의 입자나 자연스런 마티에르가 나올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거친 마티에르 위에 얇게 여러 번 흰색과 어두운 땅 색
을 번갈아 가면서 중첩 시켜 포근한 눈의 입자가 나오게 한 다음 그 위
에 나무,돌,풀 등을 표현하게 되면 우연한 효과로써 모든 물체들이 자
연스럽게 표현되는 느낌을 주게 된다.
나의 작품에 있어서 기법과 재료의 연구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변화 되어
야 할 것이다.일반적으로 비구상 미술에서는 현대적인 재료로 실험적인
평면,입체 작품들을 해 나가고 있다.구상미술 또한 재료나 기법 면에서
자기만의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많은 작업량
으로써 새로운 기법을 창출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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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7

아름다운 시절-산수유 마을(33.3×53cm,oiloncanvas,2002)

도판18

아름다운 시절-외딴집Ⅰ(50×72.7cm,oiloncanva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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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19

아름다운 시절-기억의 땅(50×72.7cm,oiloncanvas,2004)

도판20

아름다운 시절-산맥사이에(41×53cm,oiloncanva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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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1

아름다운 시절-설산의 희망(45.5×65.2cm,oiloncanvas,2002)

도판22

아름다운 시절-설원의 평화(41×53cm,oiloncanvas,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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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3

아름다운 시절-어둠이 내리면(41×53cm,oiloncanvas,2002)

도판24

아름다운 시절-저 언덕 넘어(60.6×91cm,oiloncanva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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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5

아름다운 시절-해질 무렵(60.6×91cm,oiloncanvas,2004)

도판26

아름다운 시절-세월(41×53cm,oiloncanvas,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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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7

아름다운 시절-산자락(70×130.3cm,oiloncanvas,2005)

도판28

아름다운 시절-남도의 겨울(50×105cm,oiloncanva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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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29

아름다운 시절-어머니의 품
(60.6×72.7cm,oiloncanvas,2004)

도판30

아름다운 시절-외딴집Ⅱ(50×72.7cm,oiloncanvas,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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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31

태백산맥(60.6×72.7cm,oiloncanvas,1999)

도판32

아름다운 시절-정선을 지나(72.7×116.7cm,oiloncanva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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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결결결 론론론

현대 회화는 다양한 장르와 혼돈 속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현대미술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채 표류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실체와 근본은 리얼리즘에 있고 이 리얼리즘
은 재조명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그 리얼리즘의 실체는 회화의 근본을 진경산수에 두고
있음이 중요한 관점이다.이는 오랜 한국회화의 흐름에 근간을 두고 있
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출발은 모든 젊은 작가에게 새로운 뿌리를
돌이켜 보게 하는 것이다.바로 이러한 이유로 본인은 우리의 산하를 그
린다.
본 논문을 통해 본인의 작품 성향에서 나타난 우리 산하의 표현 방법과
겸재의 진경산수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 보았다.그 각각의 개
념들은 구체적인 양식분석보다는 정신적 측면에 더 무게를 실으려고 노
력하였다.
역사적 진경과 본인의 작품 간의 양식적 유비(類比)혹은 영향관계가 아
니라 겸재의 진경산수에서 보여 지는 자연과 환경을 해석하는 태도가 나
의 작품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구체적인 작품들을
통하여 그 다양성의 이면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현대적 진경의 특성을 비
교 분석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는 다음의 두가지 사실을 구축할 수 있었다.먼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예술가에게 자연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자 결
코 마르지 않는 영감의 샘이었다.자연을 이해하는 것이 곧 작가 자신과
세계를 드러내는 일이다.심지어,빌딩 숲이 더 익숙한 우리 동시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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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까지도 끊임없이 자연으로 돌아오기를 되풀이한다.예술가들의 영원
한 순례지 자연은 그렇게 예술을 낳는다.둘째,리얼리즘은 인간내면에서
우러나오는,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존재에
대한 확인의 요구를 나타내며 독자적인 세계를 요망하는 삶의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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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고고고 문문문 헌헌헌

강 선학 「실재를 우회하는 그리기」 부산시립미술관,2004

김 광우「마네의 손과 모네의 눈」미술문화,2002

김 원룡 「한국의 인간상」 신구문화사,1965

백 기수 「미 학」 서울대학교 출판부,1997

서 성록 류재웅 3회 개인전 서문,2000

안 휘준 「한국 회화사」 일지사,1980

유 성웅 「미술사전」 한국미술연감사,1989

유 홍준 「조선시대 화론 연구」학고재,1998

윤 진섭 류재웅 2회 개인전 서문,1999

이 구열 「근대 한국화의 흐름」 미진사 1984

이 동주 「겸재일파의 진경산수」 월간아세아,1969



- 47 -

이 동주 「우리나라 옛그림의 아름다움」 시공사,1996

임 대근 「진경-그 새로운 제안」 국립현대미술관,2003

최 완수 「진경산수」간송문화 1981

최 완수 「진경시대」 돌베개,1988

헬포스터,최연희 역「시각과 시각성」경성대학 출판부,2004

홍 선표 「한국전통산수화전 걸어온 길과 나아갈 길」
국립현대미술관,1995

K.해리스,오병남,최연희역「현대미술-그 철학적 의미」서광사,1988

MauriceMerlean-Pouty,오병남역「현상학과 예술」서광사,1983

PaulCezanne,조정훈 역,「세잔과의 대화」 다빈치,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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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참참 고고고 도도도 판판판

도판 1.인왕제색도(79.2×138.2cm,紙本水墨,1751)
2.금강전도(130.7×59cm,紙本水墨,1734)
3.아름다운 시절-삶(92×162cm,oiloncanvas,2003)
4.아름다운 시절-민둥산에서

(80.3×116.7cm,oiloncanvas,2004)
5.지리산의 한 언저리(50×65cm,oiloncanvas1999)
6.아름다운 시절-섬진강에서(80×162cm,oiloncanvas,2005)
7.아름다운 시절-산맥마을(162×259cm,oiloncanvas,2003)
8.피재에서 본 전략촌(112×162cm,oiloncanvas,1999)
9.아름다운 시절-적각마을(112×162cm,oiloncanvas,2005)
10.수만리의 봄(45.5×106cm,oiloncanvas,1999)
11.아름다운 시절-산맥이 보이는 마을

(70×130.3cm,oiloncanvas,2004)
12.아름다운 시절-산맥사이(40.9×53cm,oiloncanvas,1999)
13.떠나간 자리(80×162cm,oiloncanvas,1999)
14.아름다운 시절-길(65.2×91cm,oiloncanvas,2003)
15.아름다운 시절-길 따라(65.2×91cm,oiloncanvas,2003)
16.아름다운 시절-무건리 인상

(162×259cm,oiloncanvas,2004)
17.아름다운 시절-산수유 마을(33.3×53cm,oiloncanvas,2002)
18.아름다운 시절-외딴집Ⅰ(50×72.7cm,oiloncanvas,2002)
19.아름다운 시절-기억의 땅(50×72.7cm,oiloncanva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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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아름다운 시절-산맥사이에(41×53cm,oiloncanvas,2005)
21.아름다운 시절-설산의 희망

(45.5×65.2cm,oiloncanvas,2002)
22.아름다운 시절-설원의 평화(41×53cm,oiloncanvas,2002)
23.아름다운 시절-어둠이 내리면(41×53cm,oiloncanvas,2002)
24.아름다운 시절-저 언덕 넘어

(60.6×91cm,oiloncanvas,2003)
25.아름다운 시절-해질 무렵(60.6×91cm,oiloncanvas,2004)
26.아름다운 시절-세월(41×53cm,oiloncanvas,2005)
27.아름다운 시절-산자락(70×130.3cm,oiloncanvas,2005)
28.아름다운 시절-남도의 겨울(50×105cm,oiloncanvas,2004)
29.아름다운 시절-어머니의 품

(60.6×72.7cm,oiloncanvas,2004)
30.아름다운 시절-외딴집Ⅱ(50×72.7cm,oiloncanvas,2003)
31.태백산맥(60.6×72.7cm,oiloncanvas,1999)
32.아름다운 시절-정선을 지나

(72.7×116.7cm,oiloncanvas,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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